아버님 전상서 !

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 

당신이 저희 곁을 떠나신 지 7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척 당신 때문에 슬퍼하는 척 하면서 수많은 불효를 당신의 영전에 바치곤 했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

이제 저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적어놓은 당신의 마지막 삶의 흔적을 살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이 남기신 3권의 수첩에 깨알같이 적힌 당신의 슬픔과 좌절, 원망과 분노, 그리고 당신의 병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 들였던 아름다운 시간들…
보고 싶은 아버지

부디 천국에서 이 못난 불효 자식을 돌보시고 당신의 삶에 누를 끼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끝까지 용기를 잃지않고 당신의 마지막 삶을 진솔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 못난 아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님 저희 아버지 유 정열 야고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버님의 영전에 이 글을 바칩니다.

불효자식 현수 마태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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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쯤 이었을까?

작은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네 아버지가 계실 곳이 없단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장황하고 구구한 변명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

30년 동안 잃어 버렸던 나의 아버지가 이제 갈 때가 없단다.

정말 기가 막혔다.

그때 나는 대희년을 맞으면서 복잡하고 다 망가진 우리 집안을 위해서 구일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치고 있었다. ‘용서와 화해’ 그 어려운 지향으로 말이다.

초라하고 힘없고 늙어버린 아버지를 만났다.

지난 설에 뵈었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있어 보였는데…
미운 아버지, 하지만 내 아버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미안하셨는지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가신다며 홀로 떠나셨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암을 급속하게 발전시킨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이 암 이란다.

그 무서운 암

식도암.

3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찾은 듯 했는데 아버지는 6개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느님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2000년 3월1일에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암 선고를 받으셨다.

이 글은 故 柳 貞烈 야고보님의 1주기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